
신성솔라, 채권단과 채무상환 유예
차입금 금리동결 포함 자율협약 체결 … 태양광 개선 움직임 고려

신성솔라에너지(대표 이완근·김호식)는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차입금 금리동결 및 채무상환 1년 유예

등을 핵심으로 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12일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신성솔라에너지는 경영권을 보장받는 대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2008년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신성솔라에너지는 태양광 침체와 중국기업의 반덤핑 공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왔다.

채권단의 자율협약 결정은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태양광산업이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난 수년간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깊은 침체에 빠진 후 최근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다소 숨통이 트인 상태이다.

국내 2위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인 한국실리콘이 2012년 11월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으며, 현재 자구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며 “이른 시일 안에 경영안정화를 이루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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